
대흥리대흥리대흥리대흥리
대흥리( )大興里 는 선장면의 한마을로 작게는 어촌, 대포리 창말, 승지물, 각골, 채신언리로
나뉜다. 대흥리의 총인구는 594명, 가구수는 191호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흥리는 본래 신창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포리, 신흥리,
홍곶리, 신궁리의 각 일부와 대서면의 성지정리, 신대리, 선장리의 각 일부와 전 천안군 돈
의면의 채신언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포와 신흥리의 이름을 따서 대흥리라 하여 아산 선장면
에 편입되게 되었다.

<대흥리 위치도>

어촌 창말 승지물 각골 채신언리 마을, , , ,▩
대흥 1리는 어촌마을은 옛날에는 어귀까지 배가 들어와 어촌이라는 자연부락명이 있으나 현

재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논농사에 열중하며 살고 있는 마을이다.

대흥 2리 창말은 예산마을 어귀까지 배가 들어 왔던 마을로 조세를 수납하던 창고가 있다하
여 창말이라는 자연부락명이 있으나 지금은 논농사에만 매달리며 살고 있다.

대흥 3리인 승지물마을은 현재도 마을의 공동 우물로 사용되고 있는 맑은 물이 있어 승지물
이라는 자연부락명을 갖고 있고 경주 이씨 문중이 마을의 60 를％ 차지하고 살고 있으며 생

계 수단은 농업에 치중하고 있다.

대흥 4리 각골 마을은 대흥2리(창말)에서 분구된 마을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사
라져 지금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다.

대흥 5리 채신언리는 조선시대 채씨 성을 가진 세도가가 와서 제방을 쌓고 농토를 조성하였
다고 하여 채씨언, 현재는 채신언 부락명을 얻었고 60여 가구가 살던 마을이 1918년(무오년)
큰 수해로 인하여 농토가 거의 유실되믈 마을에 살던 주민이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이주,

현재는 14 가구 만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임.

<조사당시 대흥리 관련사진>

 



위 치1)

이 마을은 위도 36-48-30, 경도 126-52-00인에 위치하며, 온양 중심지에서 예산 방면 국도를
따라 약 2∼3 쯤㎞ 가면 오른쪽으로 신창 방면 국도가 나온다. 이 도로를 따라 약 7 쯤㎞ 가
다보면 오목리라는 곳이 나오며, 이곳에서 선장 방면으로 약 10 쯤㎞ 더 가면 선장 방면과
인주 방면으로 가는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선장 방면으로 약 2 쯤㎞ 가면 국도변

왼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현 황2)

어촌 마을은 남자 75명 여자 74명으로 총149명이 살고 있으며, 52가구중 44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논이 80ha 밭이 5ha이다.

창말마을은 남자 55명 여자 67명 총 122명이 살며 38가구중 30가구가 농가이다.

논은 44.7ha 밭이 13ha이다.

승지물 마을은 남자 72명 여자 61명 총133명이며 38가구가 살며 대부분 생계수단으로 농업
에 종사하고 있다. 논이 39ha 밭이 11ha이다.

각골마을은 남자 82명 여자 69명으로 총 151명이 살고있으며 49가구중 42가구가 농업에 종
사하고있다.

채산언리 마을은 14가구만 살고 있으며 남자 20명, 여자 19명이다. 13가구가 농업에 종사하
고 농경지 면적은 밭은 없으며 논만 28ha이다.

－ 인구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어촌마을 146 75 74

창말마을 122 55 67

승지물마을 133 72 61



생업-

농경지 현황-

대흥리의 문화시설을 보면 어촌마을 및 채신언리마을까지인 5리 모두 회관 앰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물놀이 악기는 어촌마을, 승지물마을, 각골마을에 비치되었었다.

－ 문화시설

연령별 분포 현황-

각골마을 151 82 69

채신언리마을 39 20 19

구 분

마을명
계 농 업 기 타

어촌마을 100% 85% 15%

창말마을 100% 79% 21%

승지물마을 100% 92% 8%

각골마을 100% 80% 20%

채신언리마을 100% 93% 7%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어촌마을 85ha 80ha 5ha

창말마을 57.7ha 44.7ha 13ha

승지물마을 50ha 39ha 11ha

각골마을 56ha 45ha 11ha

채신언리마을 28ha 28ha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 마을문고

어촌마을 1개소 1 1조

창말마을 1개소 1

승지물마을 1개소 1 1조

각골마을 1개소 2 1조

채신언리마을 1개소 1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

어촌마을 4 10 10 7 30 30 50 3 2

창말마을 5 10 9 5 15 15 38 8 4

승지물마을 6 10 7 10 10 18 35 15 2

각골마을 10 8 15 5 5 25 23 20 5



성씨별 분포 현황-

학생 분포 현황-

－ 최고령자

어촌마을은 100세 방일례 할머니이시고

창말마을은 90세 황연순 할머니이시며

승지물마을은 84세의 이신우 할아버지이시며

각골마을은 한천례 할머니로 86세이시다.

채신마을은 김재동 할아버지로 89세이시다.

－ 호당평균소득

어촌마을은 년/3,000만원

창말마을은 년/2,500만원

승지물마을은 년/1,000만원

각골마을은 년/1,000만원

채신마을은 년/3,500만원

자연경관3)

면소재지에서 북서쪽 마을 뒷편에는 산봉우리가 뾰족한 칼봉이 위치하고 있으면 칼봉아래쪽
으로 집이 한두채씩 늘어서며 마을이 형성된다. 마을 아래쪽에는 크고 작은 들이 마을을 에
워싸고 있다.

마을 변천과정4)

대흥리는 신창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포리, 신흥리, 홍곶리, 신
궁리의 각 일부와 대서면의 성지정리, 신대리, 선장리의 각 일부와 전 천안군 돈의면의 채신
언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포와 신흥리의 이름을 따서 신흥리라 하여 아산시 선장면에 편입
되었다.

채신언리마을 2 4 8 10 7 1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장씨 한씨 기타

어촌마을 100% 27% 8% 12% 12% 41%

창말마을 100% 21% 29% 8% 3% 11% 28%

승지물마을 100% 42% 13% 45%

각골마을 100% 6% 12% 4% 20% 12% 26%

채신언리마을 100% 29% 14% 권씨14% 43%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촌마을 4 3 5 1

창말마을 7 5 2 6

승지물마을 10 6 3 2

각골마을 5 5 3 6

채신언리마을 1 1



입 향5)

6대째 살고 있는 장씨가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살았으며, 승지물은 경주이씨 문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경주이씨가 6대에 걸쳐 살고 있다.

지 명6)

대포리· : 대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 앞에 개가 있었음.

성지물· : 창말 남쪽에 있는 마을. 큰 우물이 있어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에 신효하였다 함.
지금도 동리 전체가 이 우물물을 먹고 있음.

어· 촌 : 예전에 이 마을 앞으로 큰 개천이 나있어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하여
붙여진 이름.

칼· 봉 : 산봉우리가 칼 끝처럼 뾰족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개 창·  : 동북쪽에 있는 들로써 전에 갯고랑이었는데 언을 막고 논을 만들었음.

창· 말 : 대포리 옆에 있는 마을. 전에는 이곳으로 개가 나서 대동창을 두어 근읍에서 조세
로 받은 곡식을 쌓았다가 배로 실어 서울에 보냈으므로 헤창이라 하였는데 100여년 전 에
개가 북쪽으로 물러 갔음.

채신언· : 이조시대 서울에 살던 채씨가 새로 언을 막아 포락된 농토를 다시 만들고 마을을
이루었다함. 현재는 대흥리 에 편입되었으나 호적부와 지적부엔 아직도 채신언리가 살아 있
음.

굴포원장· : 채신언 서쪽에 있는 마을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음.

개· 창 : 안원 아래에 있는 들

대장들· : 바무시 아래에 있는 들.

병· 재 : 개창 옆에 있는들.

비치기· : 대장들 아래에 있는들.

안· 원 : 대장들 아래에 있는들.

전안원· : 안원에 있는들.

병· 제 : 개창 옆에 있는들.

소푸른정· : 채신언리 둘레에 있는 들. 전에 소를 메우고 논을 풀었음.

정문터· : 어촌앞에 있던 효자 하유성의 정문 터.

선인교· : 선장과 인주를 연결하는 다리. 새로 놓았음. 과거는 나루를 이용함.

전 설7)

효 녀 홍 장

일찍 아내를 여의고 어린 딸 홍장과 사는 원랑이라는 홀아비가 살고 있었다. 홍자의 아버지
는 앞을 못보는 장님이었다. 어느날 홍장의 아버지 원봉사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던 중에
길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홍법사 화주승으로 이름은 성공이라 하였다. 성공은 "여보시
오, 당신과 한가지 큰 인연을 맺고자 하니 나를 위해 시주나 하시기 바라오" 했다. 원봉사는
깜짝 놀라 "예… 고마운 말씀이 오나 제집은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시주책을 받았는데 어제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오" 어떤 꿈이었습니까?
내일 아침 봉사 한 분을 만날텐데 그 분이 돈을 많이 시주할 사람이니 그리 알라 원봉사는
한 끼니의 밥도 빌어먹는 신세인데 시주할 큰 돈이 있을리 없기 때문에 가슴만 태웠다. 한
동안 생각을 하던 원봉사는 성공대사와 같이 자기집으로 돌아와 딸홍장을 성공대사에게 바
쳤다. "네몸을 바쳐서 좋은 법당 짓는 것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벗게 될 것이다" 홍
장은 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붙잡고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없으면 뒷바라진 누가 합니까?
지금가면 볼 수 없을텐데 어이 떠납니까?

성공대사도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들었다. 원봉사와 홍장은 서로 껴안고 울며 서로 떨어질
줄을 몰랐다. 홍장은 대사를 따라 멀리가는 길에 소랑포 언덕에 이르러 아버지 생각에 눈물
을 흘리면서 서쪽 하늘을 보았다. 저멀리 바다 저쪽에서 붉은 배 두척이 저어오고 있었다.



"무슨 배일까?"

배는 삽시간에 바다의 언덕에 대는데 중국사신의 배라 배에 탄 사람들 황금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배에서 홍장을 바라보고 있던 중국사신들은 홍장에게 다가와 "이제서야
황후를 만나뵈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꾸짖듯이 말했다. "예, 우리는 진나라 사람이온
데 영강정유년 5월 신유일에 천자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뒤로부터 임금님께서 슬퍼하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새 왕후는 동국에 있으니 모셔오소서" 하셨다 하십니다. 명령을 받들고 근심
하던 끝에 여기와서 뵈옵는 것입니다. 홍장은 뜻밖에 너무 놀라 꿈을 꾸고 있나 의심하였다.
또 자기의 소원을 비는 부처관음상을 만들어 배에 실으면서 "어디든지 가다가 배닿는 곳에
서 인연을 맺으소서" 그리하여 배는 낙안땅 단교근처에 이르렀다. 이튿날 전남곡선이란 곳
에 사는 여인 성덕아가씨가 우연히 바닷가에 나갔다가 배에 아무것도 없고 금으로 만든 관
음상이 있어서 그 앞에서 절을하고 관음상을 등에 엎고 거기를 떠나니 그 불상이 가벼웠다.
걸어가 뒷산을 오르자니까 차차로 금사이 무겁기 때문에 갈수가 없었다. 여기에다 내려모시
고 절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성덕아가씨는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 절을 지으니 이것이
관음사였다. 금은보화를 얻은 성공대사는 그것을 가지고 홍법사를 다시 지었다. 어느날 봉사
는 우연히 마음이 기뻐 뜰앞에 내려섰더니 뜰앞의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사람의 그림자
가 눈에 보였다. 그것은 꿈이 아니요 분명히 눈을 뜬 현실이었다. 원봉사는 기쁨중에서도 슬
펐다. 홍장아 너의축복이리라 홍장은 더 큰 축복을 받고 잇으리라 원봉사는 광명한 빛을 보
며 잘살고 홍장도 황후의 귀한 몸으로 잘 살았다고 한다.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8)

쌀계나 친목계가 사라지고, 마을의 애경사를 위해 조직된 청년회와 부녀회가 있다.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9)

특별하게 소개 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음.

종교단체10)

대흥감리교회 선장면 대흥 604번지 목사: 김시웅 종파 : 기독교 대한 감리교

공장현황11)

대흥산업 대표: 강희복 대흥300-31 생산품목: 포장용충격방지제

아산화학(주) 대표: 홍민선 대흥 353-3외3 생산품목: 재생 및 인조가죽

마을의 특성12)

이 마을의 형성시기는 조세를 수납하던 창고가 있었던 만큼 오래되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이름을 뒤로하고 작은 농촌마을 가운데 하나로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